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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urpose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ourists' intentions toward carbon-neutral behavior 
within the tourism industry. Specifically, it focuses on the tourists, who are the consumers of 
tourism activities, rather than the perspective of tourism providers. The study investigates the impact 
of tourists' carbon-neutral tourism behavior, using the Value-Belief-Norm (VBN) theory. 
Design/methodology/approach - A face-to-face survey was conducted with tourists who visited tourist 
sites in Busan. As a result, a total of 347 valid responses were collected, which were then used to 
test the proposed research model and seven hypotheses.
Findings - Examining the structural relationships revealed that all seven hypotheses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and supported. The three proposed values had a positive impact on the new 
environmental paradigm(H1,H2,H3). The new environmental paradigm significantly influenced 
awareness of consequences(H4), which in turn positively affected ascription of responsibility(H5). 
The ascription of responsibility significantly impacted personal norms(H6), and finally, personal 
norms had a positive impact on carbon-neutral tourism intentions(H7).
Research implications or Originality - Various academic fields, both domestically and internationally, 
are recognizing the risks of the climate crisis and conducting research related to carbon neutrality. 
However, in the field of tourism studies, research specifically focused on carbon-neutral tourism 
remains quite limited.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understand the carbon-neutral behaviors of 
tourists. Based on this understanding, the study provides practical implications for tourism provi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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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지구 열대화(Global boiling)’, ‘열돔(Heat dome), ’그린 허싱(Green hushing), ‘기후 위기’, ‘혹한’, 

‘폭염’, ‘가뭄’, ‘폭설’과 관련된 기온 이상 현상은 전 세계에서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지구 열대화(Global 

boiling)는 지구온난화(Global warming)를 넘어 지구가 끓고 있다는 표현이며, 열돔(Heat dome)은 

대기권 중상층에서 발달한 고기압이 반구의 형태로 뜨거운 열기를 가둬 폭염을 발생시키는 현상을 일컫는

다. 새로운 용어인 그린 허싱(Green hushing)은 친환경을 의미하는 그린(green)과 침묵하다라는 허싱

(hushing)을 합친 신조어로 기업이 친환경 정책과 관련하여 침묵으로 일관하는 형태를 가리키는 말이다

(비건뉴스, 2024). 이렇듯 기후 위기와 관련하여 다양한 현상들이 지구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세계기상기구(World Meteorological Organization: WMO)에 따르면 2023년 7월 1일~23일 동안 

지표면의 평균온도는 약 17도로 역사상 가장 뜨겁게 기록되었다. 또한, 한겨울 남극의 얼음 면적은 역대 

최소이며, 북극에서는 이례적인 얼음구멍(폴리냐)이 나타났다(연합뉴스, 2023). 이러한 기상 이상 현상은 

2023년 상반기에 유럽에는 폭염을, 미국 캘리포니아에는 홍수를 일으켰으며, 캐나다에는 대형산불을 초래

하였다. 또한, 하반기에는 아시아 국가에 폭염을 그리고 미국에는 혹한과 폭설을 일으켰다.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는 이러한 기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많은 국가가 배출되는 탄소량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최종적으로는 제로(0)에 가깝게 하는 탄소중립(Crbon free or Carbon neutrality)을 선언하고 

관련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가장 먼저 스웨덴이 2017년에 2045년 탄소중립을 선언하였으며, 다음으로 

영국이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하였다. 2019년 EU, 2020년 한국, 중국, 일본 그리고 마지막으로 2021년 

미국이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하였다 (탄소중립 위원회, 2021).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다양한 

산업들도 변화하고 있다. 탄소 배출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석유·가스 에너지산업 분야는 친환경적인 

기술을 도입해 생산 및 정제 과정에서 온실가스를 최소화하고 에너지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있으며(에너지 

신문, 2023), 농업과 축산업에서는 친환경 농업기법과 스마트팜/스마트 축산 기술로 탄소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스포츠 서울, 2024).

관광산업 분야에서도 탄소중립을 시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먼저, 대한항공은 2022년부터 일부 

국제선 구간에 지속 가능한 항공유(Sustainable Aviation Fuel: SAF)를 사용해 운영하고 있다. 또한, 

탄소 배출량을 20~25% 줄일 수 있는 고효율 항공기들을 도입하였으며, 친환경 항공기 부품을 제작하고, 

친환경 비닐 및 경량 컨테이너를 사용함으로써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나투어는 다양한 

환경경영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여행에서 발생하는 직·간접적 탄소배출 저감을 위해 2022년 루프트한자

(Lufthansa)그룹 항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여행사 최초로 지속 가능한 항공유(SAF) 구매를 계약했

다. 또한, 탄소 배출을 80% 줄인 SAF 친환경 여행 상품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국내·외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기후 위기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탄소중립과 관련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관광학 분야에서는 대안관광의 형태인 녹색관광, 지속 가능한 관광, 친환경 관광 관련 연구만

이 깊이 있게 진행되었으며, 저탄소 관광(Low-carbon tourism), 특히 탄소중립 관광(Carbon neutral 

tourism)과 관련된 연구는 지금까지도 아주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전 세계가 기후 

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실질적인 관광 수요자인 관광객들의 탄소중립 행동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급자들에게 실무론적인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이다. 즉, 환경행동에서 주로 사용되는 가치신념규범이론

(Value Belief Norm: VBN)을 관광객의 탄소중립 행동에 적용함으로써 그들의 탄소중립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과 영향관계를 살펴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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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탄소중립과 관광  

탄소중립 (Carbon Neutrality)이란 개인이나 단체, 기업의 다양한 활동으로 인해 발생 되는 이산화탄소

량(Co2)을 최대한으로 줄이고, 배출된 이산화탄소만큼 나무를 심거나, 청정에너지(풍력·태양력·수력) 

생산에 투자함으로써 최종적으로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이 “0”이 되게 하는 것이다(김남조, 2021; 조한나, 

2021). 즉, 다시 말해 탄소의 순 배출량이 제로(0)인 넷-제로(net-zero)인 상태를 의미한다(Higgins, 

2006). 

전 세계 분야별(sector) 탄소 배출량을 살펴보면, 전기 및 열 생산(electricity and heat production)이 

전체 25%를 차지하며, 농업, 임업 및 기타 토지이용(agriculture, forestry and other land use)이 24%, 

산업(Industry)이 21%, 교통(transportation)이 14%, 건물(building)이 6%, 마지막으로 기타(other en-

ergy)가 10%를 차지하고 있다(United State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2022). 이중 관광산

업은 지구 전체 온실가스 중 약 13%를 배출하고 있으며, 배출하는 탄소량은 2025년 약 65억 톤에 달할 

것으로 예측한다(Sustainable Travel International, 2021). 

관광산업에서 분야별 탄소 배출량을 살펴보면 교통(transportation)이 약 49%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비행기 이용으로 배출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은 2021년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25%를 차지할 만큼 많은 양을 배출하고 있다(UK conversion factors, 2020). 다음으로, 관광상품

(goods)이 약 12%, 식음료(food & beverage) 10%, 농업(agriculture) 8%, 서비스(service) 8%, 숙박

(lodging) 6%, 건설 및 광산 (construction & mining) 6%, 기타 (other) 1%로 나타났다. 관광산업은 

에너지 다소비 시설로 위와 같이 탄소를 배출함과 동시에 자연환경을 주요 관광자원으로 삼고 있어 기후변

화(climate change)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조한나, 2021). 즉, 관광산업은 이산화탄소의 배출로 

지구온난화의 유발 요인(vector)이기도 하지만, 이는 다시 관광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피해자

(victim)가 되기도 한다(Oded & Ram, 2015). 예를 들면, 관광객은 호텔에서 에어컨, 전기, 물, 레스토랑 

시설 등을 이용함으로써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Sustainable travel International, 2021), 새로운 관광 

매력물의 건설은 녹지 면적을 감소시킴으로써 탄소 흡수력을 저하시켜 지구온난화 현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김성진, 2008). 반대로, 관광산업이 기후변화로 인해 피해를 보는 일도 있다. 관광목적지 선정 

시 외부적인 동기(pull-motivation)에 포함되는 기후 및 날씨는 관광객들에게 아주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

한다. 하지만, 기후변화는 관광지의 성수기와 비수기를 변화시킬 뿐만아니라 꽃의 개화 시기를 변화시켜 

축제 관광에 영향을 미친다. 또한, 바닷가와 해수욕장의 연안 침식 등을 가속화시켜 여름 관광지로 주목받

는 관광지의 매력성을 떨어뜨린다(조한나, 2021, 해양수산부, 2019). 

관광산업 분야에서 탄소중립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집단이 탄소 배출량을 최대한 

줄이고 상쇄시켜야 한다는 책임감과 사명감이 있어야 한다(김남조, 2021). 즉, 탄소중립을 위해서 관광산

업의 생산자 집단(supply)인 기업, 정부 기관, 지역사회는 친환경 재생에너지나 고효율 혁신 설비를 도입

하여 탄소 배출량을 최소한으로 줄여야 하며, 소비자(demand)인 관광객은 환경에 대한 인식과 관광 

활동의 변화를 통해 탄소 배출량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숲 복원, 녹색기술 개발, 탄소세 부과, 배출권 거래제 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하여 최종적으로 탄소 배출량을 

제로(0)로 만들 수 있어야 한다 (김남조, 2021). 하지만, 생산자인 기업으로서는 탄소중립을 실천하기 

위해서 많은 투자를 요구하고 있기에 자발적으로 실천하기는 힘든 현실이다. 예를 들면, 호텔의 경우, 

객실이 공실인 경우에도 에너지 사용량은 30~50% 수준을 유지해야 하며 건축물의 노후화로 에너지 절감

에 제약이 더욱 크다. 또한, 에너지 감축 활동이 호텔을 방문한 고객의 불평으로 노출되면 재방문으로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경영진으로서는 탄소중립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안희자·김송이, 

2021). 이러한 상황에서 소비자인 관광객들이 탄소중립형 관광객으로 인식을 전환하고, 여행 시 탄소중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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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을 선호하고 구매한다면 기업입장에서도 소비자의 변화에 맞게 저탄소 상품 및 탄소중립 정책을 실현

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관광학 분야에서 탄소중립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현재까지도 소수의 논문만이 존재한다(김

남조, 2021; 김영국·김예진·정젤나,2024; 박지현·김이태·류예빈, 2023; 안희자·김송이, 2021; 우

은주·임유미·김영국, 2024; 이재현·김남조·정철, 2022; 홍순기·김남조, 2023). 김영국·김예진·

정젤나(2024)는 신환경패러다임을 적용해 MZ세대의 환경 인식과 탄소제로관광인 비치코밍 실천 유도를 

위한 내적 동기 요인 및 외적 유도 요인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내적 요인인 심리적인 동기 요인으로 

친환경 관심, 친환경 의지, 친환경 생활 습관, 친환경 소비 습관, 사회적 관계가 나타났다. 외적 요인인 

외부 환경 요인으로는 프로그램 개선, 마케팅 강화, 유형적 혜택, 무형적 혜택이 제시되었다. 홍순기·김남

조(2023)는 부산시 관광산업 분야에서 배출하는 탄소 배출량을 하양식 방법을 통해 산출하고, 산정된 

탄소 배출량을 바탕으로 산업별 비교 및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그 결과 2018년 기준 부산시가 배출하는 

전체 탄소량 2,674톤 중 관광 분야가 약 2.75%를 차지하였다. 산업별로 살펴보면,  ‘도·소매 및 상품중개’ 

서비스가 약 25%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도로 운송서비스’가 약 20%, ‘항공 운송 서비스’가 19.6%로 

나타났다. 김남조(2021)는 관광 분야에서 탄소중립을 실천하기 위해 필요한 다양한 추진 방향성을 제시하

였다. 먼저, 경관적인 매력성을 유지한 기후변화 완화전략을 제시하였으며 다음으로, 다양한 기후변화 

적응 전략 발굴의 필요성, 관광객 인식변화의 중요성, 민간기업의 탄소중립 경영 참여, 잔존 탄소량의 

흡수, 저탄소 기술 도입을 위한 국가보조금 지원의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관광학 분야에서 탄소중립의 중요성이 증가하는 상황이지만 현재까지도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행동을 이해한 논문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관광소비자인 관광객들의 탄소중립 행동을 

가치신념규범이론(VBN: Value-Belief-Norm)을 바탕으로 이해하고, 탄소중립 행동에 미치는 다양한 변

수들을 이해함으로써 이와 관련된 실무론적인 시사점과 전략을 관광공급자들(supply)에게 제시하고자 

한다. 

2. 가치신념규범 이론 (Value-Belief-Norm: VBN)

가치신념규범(Value-Belief-Norm: VBN)이론은 Stern et al. (1999)에 의해 최초로 제시된 이론으로 

Schwartz(1977)에 의해 제시된 규범활성화(Norm Activation Model)이론, Dunlap & Van Liere(1978)

가 정립한 신환경 패러다임 (New Environmental Paradigm), 그리고 Stern & Dietz (1994)의 가치이론 

(Value Theory)이 통합되어 완성된 이론이다. Stern(2000)은 최초 개발된 모형을 일부 수정 발전시켰으

며 그 결과 대표적인 구성개념인 가치(Value), 신환경패러다임(New Environmental Paradigm: NEP), 

결과인식(Awareness of Consequences: AC), 책임귀속(Ascription of Responsibility: AR), 개인적규

범 (Personal Norm: PN), 행동(Behavior)의 인과관계를 설명하였다. 즉, VBN의 핵심은 인간의 친환경 

행동을 가치, 신념, 그리고 규범으로 결합하여 규명하는 것이다. VBN 이론의 대표 구성개념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첫째, 가치(Value)는 관련된 상황과 대상에 대한 태도를 개발하고 유지하기 위한 행동의 기준으로 

정의할 수 있다(Stern & Dietz, 1994). Stern(2000)은 가치이론(Value Theory)을 바탕으로 친환경 행동 

동기 가치로 이기적 가치(Egoistic Value: EV), 이타적 가치(Altruistic Value: AV), 생태적 가치

(Biospheric Value: BV)를 제시하였다. 먼저, 이기적 가치(EV)는 타인보다 개인을 중시하는 자기중심적

인 가치관이다. 따라서, 타인보다는 개인의 이익에 맞춰 혜택과 비용을 고려한다. 다시 말해, 개인의 이익이 

비용보다 높으면 친환경적인 행동을 수행하지만, 반대일 경우는 친환경 행동이 나타나지 않는다. 다음으로, 

이타적 가치는(AV) 이기적 가치와는 다르게 개인의 이익보다는 타인을 위하는 친사회적 가치관을 말한다. 

즉, 개인은 사회에 속한 존재로 타인을 우선시하는 마음으로 볼 수 있다(Schwartz, 1977). 마지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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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적 가치(BV)는 개인을 환경 일부로 인지하고 생태계에 관심을 가지고 인간보다는 생태계 보전을 

우선시하는 성향으로 볼 수 있다(De Groot & Steg, 2008). 즉, 생태적 가치를 지향하는 개인은 생태계를 

중요시하고 이는 환경 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언급된 세 가지 가치가 신념에 미치는 영향 관계는 

선행연구에서 다양하게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이타주의 가치와 생태주의 가치는 환경적인 신념과 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이기적인 가치는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반대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De 

groot & Steg, 2008; Stern & Dietz, 1994). 

둘째, 신념(Belief)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사상과 견해에 대하여 변함없는 태도로 정의할 수 있으며, 

앞서 언급한 가치와 함께 친환경 소비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신환경패러다임 (New Environmental 

Paradigm: NEP)은 Dunlap & Van Leire (1978)에 의해 제시된 개념으로 생태계는 인간에게 종속된 

것이 아니라 인간과 동등하게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인간은 자연을 지배할 수 없으며 자연과의 

조화를 중요시하고 인간을 자연 일부로 보고 있다. 결과 인식(Awareness of Consequences: AC)은 

친사회적 행동을 하지 않았을 경우 나타나는 부정적인 결과에 대한 지각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개인의 

규범이 친환경적인 행동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타인에 대한 개인의 잠재적인 행동의 결과 지각이 

형성되어야 한다. 책임귀속(Ascription of Responsibility: AR)은 자기 행동 결과를 인식하는 정도를 

의미하며 친사회적 행동을 수행하지 않았을 경우 나타나는 부정적인 결과에 대해 느끼는 개인적인 책임감

으로 정의할 수 있다(De Groot & Steg, 2009). 개인이 결과에 대한 지각 또는 문제 인식을 통해서 

책임감을 느끼고 이는 개인적인 규범을 형성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김진옥, 2018; 김현정·유광민·김남

조, 2014; 김현주, 2018; 박창연, 2021; 홍정화, 2022; Denley et al., 2020; Fauzi et al., 2022; Gupta 

& Sharma, 2019; Kiatkawsin & Han, 2017; Kim & Han, 2014; Landon et al., 2018; Le et al., 

2021; Park et al., 2022; Sharma & Gupta, 2020 etc.). 

셋째, 규범(Norm)은 환경적인 행동을 취할 도덕적인 의무감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친환경적인 행동을 

일으키는 직접적인 요인으로서 가치와 신념과 연결되어 있다(홍정화, 2022; Denley et al., 2020; Fauzi 

et al., 2022; Gupta & Sharma, 2019; Kiatkawsin & Han, 2017; Kim & Han, 2014; Landon et 

al., 2018; Le et al., 2021; Park et al., 2022; Sharma & Gupta, 2020; Stern, 2000; Stern et al., 

1999). 즉, 개인적인 의무감이 높아질수록 제시된 친환경적인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예를 들면, 

강춘홍·임광호·김진옥 (2020)은 미세먼지 인식이 친환경 관광 행동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살펴보았으

며, 그 결과 개인적인 규범은 친환경 행동 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것으로 나타났다. 

가치신념규범(VBN)이론은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사용됐다. 특히, 환경 행동을 규명하는 연구에서 다양

하게 적용되었다(강춘홍·임광호·김진옥, 2019; 김진옥, 2018; 홍정화, 2020; 황윤성·박재기, 2017; 

Han 2015, Han et al., 2017; Kim & Han, 2014). 예를 들면, 김진옥(2018)은 VBN 이론을 바탕으로 

기후변화 인식이 친환경 관광 활동에 미치는 영향 관계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이타주의 가치와 생태주의 

가치는 신환경 패러다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신환경 패러다임은 기후변화 인식에 

영향을 미쳤다. 마지막으로, 기후변화 인식은 개인 규범에 그리고 개인 규범은 친환경 행동에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홍정화(2020)는 MZ세대를 대상으로 환경가치에 따라서 친환경 소비 행동에 차이

가 있는지를 살펴보았으며 그 결과, 세 가지의 가치 중에서 이기주의 가치와, 생태주의 가치가 신환경패러

다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신환경패러다임은 결과 지각에, 결과 지각은 책임 귀속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책임 귀속은 개인 규범에 마지막으로 개인 규범은 친환경 소비 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가치신념규범(VBN)은 세 개의 이론(NAM, 신환경패러다임, 가치이론)이 통합된 이론으로써 환경과 

관련된 행동을 더욱 깊이 있게 이해하고 규명하는데 적합한 이론이다. 하지만, 관광학 분야에서는 VBN 

이론 보다는 계획된 행동이론(Theory of Planned Behavior:TPB)과 규범활성화이론(Norm Activation 

Theory:NAM)이 환경 행동을 이해하기 위해 가장 많이 사용되었으며, 현재까지도 소수의 연구만이 가치신

념규범(VBN)이론을 적용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관광객의 탄소중립 행동을 가치신념규범 이론을 바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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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살펴본 논문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VBN이론을 바탕으로 관광객들의 탄소중립 

행동 의도를 살펴보고자 한다.

Ⅲ. 연구방법론

1. 연구모형 및 연구가설

본 연구는 가치신념규범(VBN)이론과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가치(Value), 신념(Belief), 규범(Norm)의 

구조적인 관계를 검증하고자 한다. 먼저, 국내·외 가치신념규범 이론을 적용한 논문을 살펴보면, 이기적 

가치, 이타적 가치, 생태적 가치는 신환경 패러다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강춘홍·임

광호·김진옥, 2019; 심지민, 2021; 김진옥, 2018; 김현정·유광민·김남조, 2014; 김현주, 2018; 박창

연, 2021; Denley et al., 2020; Fauzi et al., 2022; Gupta & Sharma, 2019; Kiatkawsin & Han, 

2017; Kim & Han, 2014; Landon et al., 2018; Megeirhi, et al., 2020; Park et al., 2022; Sharma 

& Gupta, 2020 etc). 따라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은 가설1~3을 제시한다.

H1: 이기적 가치는 신환경 패러다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

H2: 이타적 가치는 신환경 패러다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

H3: 생태적 가치는 신환경 패러다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

신념(Belief) 요소인 신환경 패러다임과 결과지각, 책임귀속과 관련된 관계를 살펴보면, 신환경 패러다

임은 결과지각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결과지각은 책임귀속에 그리고 책임귀속은 개인규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김진옥, 2018; 김현정·유광민·김남조, 2014; 김현주, 2018; 박창연, 2021; 홍정화, 

2022; Denley et al., 2020; Fauzi et al., 2022; Gupta & Sharma, 2019; Kiatkawsin & Han, 2017; 

Kim & Han, 2014; Landon et al., 2018; Le et al., 2021; Park et al., 2022; Sharma & Gupta, 

2020). 따라서 이론과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은 가설을 설정한다.

H4: 신환경 패러다임은 결과 지각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

H5: 결과 지각은 책임 귀속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

H6: 책임 귀속은 개인 규범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

개인규범은 개인이 어떤 대상이나 행동에 대해 스스로 규제하며 느끼는 의무감으로써, 도덕적인 감정이

라 정의할 수 있다(Schwartz, 1997). 선행연구에 따르면, 친환경 행동에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개인적인 규범으로 나타났다(김진옥, 2018; 김현정·유광민·김남조, 2014; 김현주, 2018; 박창

연, 2021; 홍정화, 2022; Denley et al., 2020; Fauzi et al., 2022; Gupta & Sharma, 2019; Kiatkawsin 

& Han, 2017; Kim & Han, 2014; Landon et al., 2018; Le et al., 2021; Park et al., 2022; Sharma 

& Gupta, 2020). 따라서, 선행연구의 결과를 기초로 아래와 같은 가설 7을 설정하며, 연구모델<Figure 

1>을 제시한다.

H7: 개인 규범은 탄소중립관광 행동 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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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Theoretical Model and Hypotheses 

2. 설문지 구성

제시된 연구모형<Figure 1>과 7개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설문지를 구성하였으며, 설문 문항은 가치

신념규범(VBN) 이론과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초기 문항을 선정하였다. 초기 구성된 변수의 표면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관광 관련 분야 전문가 자문을 2차례 시행하였다. 자문 내용 결과를 바탕으로 설문 변수를 

탄소중립 관광에 맞게 보완 및 수정하였다. 본 설문조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일반 관광객 50명을 대상으로 

예비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예비조사는 관광지를 방문하여 관광객을 대상으로 대면 설문으로 시행하였

으며, 이를 바탕으로 설문지를 최종적으로 수정 및 보완하였다. 최종 설문의 변수는 <Table 1>에 제시된 

바와 같이 총 34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해당 변수는 모두 리커트(Likert) 5점 척도로 측정되었다

(1점= ‘전혀 그렇지 않다’, 5점= ‘매우 그렇다’). 

Table 1. Research Instruments

개념 측정변수 측정 문항 참고문헌

가치 (Value)
이기적 가치 4

김현정·유광민·김남조, 2014; 
홍정화, 2022; Landon et al.,
2018; Le et al., 
2021; Stern et al. 
1999; Stern, 2000

이타적 가치 4
생태적 가치 4

신념 (Belief)
신환경 패러다임 5

결과지각 4
책임귀속 4

규범 (Norm) 개인규범 5
탄소중립 관광 의도 

(intention to Carbon 
Neutral Tourism) 

탄소중립관광 4

3. 조사 및 분석 방법 

본 연구의 목적은 탄소중립관광 행동 의도를 관광객의 관점에서 살펴보는 것이다. 따라서, 부산의 유명 

관광지인 해운대, 광안리, 이기대 공원을 방문한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대면 설문을 진행하였다. 설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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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3월 22일부터 31일까지 10일 동안 실시되었으며, 관광지에서 편의표본추출을 통한 자기기입식 

설문을 시행하였다. 설문은 사전에 교육받은 연구원이 본 연구의 목적과 탄소중립관광의 개념을 설명하고 

설문에 참여하도록 하였다. 설문의 대표성을 위해 설문 수집은 주말, 주중, 오전, 오후로 나눠서 실시 

하였으며 총 350부의 설문지가 배포되었다. 수집된 설문지 중 불성실하거나 미기재된 항목이 많은 설문 

3부는 분석에서 제외 되었다. 최종 347부의 설문은 PASW statistic 18과 AMOS 프로그램을 이용해 

분석하였다. 가설 검증 전 34개 설문 변수는 확인적요인분석 (CFA: 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을 

통해 연구모형의 구성타당성(Construct validity)과 신뢰도를 검증하였으며, 판별 타당성(Discriminant 

validity)과 수렴 타당성(Convergent Validity) 판단을 위해 상관분석과 AVE(Average Variance 

Extracted) 분석을 시행하였다. 신뢰성과 타당성을 확보한 후 제시된 연구모형과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구조방정식(SEM)을 실시하였다. 

Ⅳ. 실증분석 결과

1. 표본의 일반적인 특성 

본 연구의 실증분석에 참여한 표본의 일반적인 특성을 살펴보면 아래 <Table2>와 같다. 먼저, 응답자의 

성별을 살펴보면 남성이 141명으로 약 41%이며, 여성은 206명으로 59%를 차지한다. 연령은 45세~55세 

미만이 약 27%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25세~35세 미만이 약 23%, 35세~45세 

미만이 17%로 나타났다. 최종 학력은 대학교 졸업이 54%로 가장 높았으며, 대학원 이상이 18명으로 

가장 적게 차지하였다. 거주 지역으로는 경남/경북/대구/울산/부산이 172명으로 전체 약 50%를 차지하였

으며, 다음으로 서울/경기/인천이 91명(26%)으로 나타났다.

Table 2. Demographic Information

항목 빈도(n) 비율(%) 

성별 남성 141 40.6
여성 206 59.4

연령

25세 미만 43 12.4
25세~35세 미만 78 22.5
35세~45세 미만 59 17.0
45세~55세 미만 95 27.4
55세~65세 미만 56 16.1
65세 이상 16 4.6

교육수준

고등학교 졸업 또는 그 이하 88 25.4
대학교 재학/휴학 54 15.6
대학교 졸업 187 53.9
대학원 이상 18 5.2

거주 지역

서울/경기/인천 91 26.2
충남/충북/대전/세종 52 15.0
전남/전북/광주 17 4.9
경남/경북/대구/울산/부산 172 49.6
강원도 7 2.0
제주 7 2.0
기타 1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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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뢰성 및 타당성 검증 

본 연구의 신뢰도와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개념 신뢰도(Composite Reliability:CR), 평균분산추출

(Average Variance Extracted: AVE),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 CFA)을 실시하

였다.

먼저, 잠재 변수와 관측 변수들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CFA)을 실시하였다. 구조방정

식 모형의 적합성을 판단하는 지표는 Chi-square, CFI, GFI, AGFI, IFI, RMSEA 등 다양하다. 하지만, 

Chi-square 값은 표본의 크기에 매우 민감하기에 다른 적합 지수들도 함께 관찰해야 한다(Hair et al., 

2009).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모형의 적합성을 CFI, GFI, AGFI, RMSEA로 선정하였다. CFI, GFI, 

AGFI는 0.8이상일때, RMSEA는 0.08이하일 경우 적합한 모형으로 판단된다(Byrne, 1998). 확인적 요인

분석 결과 chi-square(d.f)=886.53(494), GFI=.870, CFI=.956, AGFI=.843, RMSEA=.048로 제시된 

적합성을 모두 충족하여 연구모형은 안정적으로 판단되었다. 내적일관성을 판단하는 평균분산추출(AVE)

은 .5 이상일 경우 신뢰성이 확보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모든 AVE값이 0.5를 상회하고 있고 각 요인은 

신뢰성을 확보하였다<Tabel 3>.

연구모델의 구성개념 판별 타당성과 집중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각 요인의 개념 신뢰도(Composite 

reliability) 값과 AVE 값 요인 간의 상관계수를 제곱한 값의 차이를 비교하였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AVE 값이 상관계수의 제곱보다 크면 다른 요인들과의 상관관계보다 내적으로 더 높은 상관이 존재한다고 

언급하였다. 본 연구 결과 상관계수의 제곱 값이 해당 개념의 AVE 값을 넘지 않아 판별 타당성과 집중 

타당성을 확보하였다.

Table 3. Results of the Overall Measurement Model  

변수 설문항목 CFA t-value CR AVE

이기적 
가치

나에게 권위 행사(리드하거나 지휘할 권리)는 중요하다. .931 _ .890 .673
나에게 사회적 권력(타인 통제 또는 지배)은 중요하다. .895 24.353
나에게 타인에 대한 영향력(사람과 사건에 대한 영향)은 
중요하다. .745 17.365

나에게 재산(물질적 소유, 돈)은 중요하다 .685 15.172

이타적 
가치

나에게 세계평화(전쟁과 갈등이 없는 상태)는 중요하다. .767 _ .896 .685
나에게 평등한 기회(모두에게 평등한 기회)는 중요하다. .823 16.10
나에게 사회정의(불의를 시정하고 약한 자를 돌봄)는 
중요하다. .851 16.75

나에게 타인을 돕는 것(타인의 복지를 위해 일함)은 중요하다. .865 17.06

생태적 
가치

나에게 인간과 자연의 조화는 중요하다. .866 _ .935 .781
나에게 다른 생명체와의 조화는 중요하다. .895 22.64
나에게 환경보호는 중요하다. .909 23.40
나에게 환경오염 방지는 중요하다. .865 22.50

신환경 
패러다임 

지구의 적정인구는 한계에 도달했다. .670 _ .853 .540
지구의 자원과 공간은 매우 제한되어 있다. .748 12.11
자연의 균형은 섬세하고 쉽게 깨질 수 있다. .815 12.98
동식물도 인간만큼 존재할 권리가 있다. .667 10.98
인간의 자연 간섭은 재앙적인 결과를 초래한다. .762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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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모형 및 가설 검증  

확인적 요인분석을 바탕으로 제시된 연구모델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확인하였으며, 최종적으로 본 연구

모형의 구조적인 관계와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SEM)을 적용하였다. 최대우도법

(Maximum likelihood method)을 사용하여 모형의 적합도와 가설의 경로계수를 파악하였으며 그 결과

는 아래 <Table 4>와 같다. 먼저, 제시된 연구모형의 적합도를 살펴보면 Chi-square(d.f): 1261.058 

(508), GFI=.829, CFI=.916, AGFI=.800, RMSEA=.065으로 제시된 적합도 지수를 충족하고 있어 모형

은 안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조적인 영향 관계를 살펴보면 가설 7개가 모두 통계학적으로 유의하며 

가설이 지지 되었다. 제시된 세 가지 가치(이기적, 이타적, 생태적 가치)는 신환경 패러다임에 모두 긍정적

인(+) 영향을 미쳤다(H1: 이기적 가치 →신환경 패러다임(β=.327); H2: 이타적 가치→신환경 패러다임 

(β=.202); H3:생태적가치→신환경 패러다임(β=.551). 신환경패러다임은 결과 지각에 유의한 영향을 미

쳤으며 (H4: β=.199), 결과 지각은 책임 귀속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H5: β=.359). 책임 귀속은 

개인 규범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고 (H6: β=.744), 마지막으로 개인 규범은 탄소중립관광 의도에 긍정적

인 영향을 미쳤다 (H7: β=.756).

결과지각

탄소 배출량 증가는 지구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898 _ .882 .655
탄소 배출량 증가는 전 세계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899 21.43
탄소 배출량 증가는 기후변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697 14.97
탄소 배출량 증가는 지구온난화에 영향을 미친다. .722 15.80

책임귀속

관광객은 탄소배출 문제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890 _ .844 .662
관광객은 탄소 배출량의 증가에 공동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910 24.17

관광객은 탄소배출에 대해 부분적으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812 19.69

관광 분야 탄소배출은 정부와 관련 산업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606 12.70

개인규범

관광객으로서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할 
도덕적 의무감을 느낀다. .781 _ .901 .647

관광객으로서 탄소배출에 대한 책임이 있다면 죄책감을 
느낀다. .721 20.46

관광객으로서 탄소배출을 최소한으로 하기 위한 것은 올바른 
일이다 .754 15.11

관광객으로서 탄소배출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다. .912 19.02

관광객으로서 환경에 최소한의 영향을 미치도록 노력해야 
한다. .841 17.20

탄소
중립관광

의도

나는 관광 활동 중 탄소를 줄일 의향이 있다. .896 _ .922 .749
나는 탄소배출을 줄이는 탄소중립 관광을 할 용의가 있다. .908 25.48
나는 탄소중립을 실천할 수 있는 탄소중립 관광을 할 의사가 
있다. .880 23.81

나는 나의 시간과 돈을 탄소중립 관광을 위해 쓸 용의가 
있다. .770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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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Results of the Proposed Model

가설 경로계수 t-value 채택 여부
H1: 이기적 가치 → 신환경 패러다임 .327 5.872** 채택
H2: 이타적 가치 → 신환경 패러다임 .202 3.807** 채택
H3: 생태적 가치 → 신환경 패러다임 .551 8.437** 채택
H4: 신환경패러다임 → 결과지각 .199 3.178* 채택
H5: 결과지각 → 책임귀속 .359 6.654** 채택
H6: 책임귀속 → 개인규범 .744 12.737** 채택
H7: 개인규범 → 탄소중립관광의도 .756 13.089** 채택

**p<0.001, *p<0.05

Ⅴ. 결론

기후변화 위기와 탄소중립 중요성에 대한 전 세계적인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본 연구는 관광산

업 분야에서 관광객들의 탄소중립 행동 의도를 살펴보았다. 즉, 공급자인 관광사업자의 관점이 아닌 관광 

활동의 소비자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Value)와 신념(Belief) 그리고 규범(Norm)

이 탄소중립 관광 행동(Caron Neutral Tourism)에 미치는 영향 관계를 가치신념규범

(Value-Belief-Norm:VBN)이론을 바탕으로 검증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연구모델과 가설의 검증을 

위해 선행연구와 VBN 이론을 바탕으로 설문지를 구성하였으며, 실제 부산 유명 관광지를 방문한 관광객들

을 대상으로 대면 설문을 진행하였다. 설문 결과 최종 347부의 유효 설문이 수집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제시된 연구모형 및 7개의 가설을 검증하였다. 그 결과, 연구모델은 적합도 지수를 충족해 안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7개의 가설 모두 통계학적으로 유의하며 채택되었다<Table4>. 

본 연구 데이터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이론적 및 실무론적인 시사점을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이론적인 

시사점으로 첫째, 관광학 분야에서 현재까지 연구가 미흡한 탄소중립에 대해 학문적인 시사점을 제시하였

다. 기후변화로 인해 탄소중립의 중요성과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소비자인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탄소중립 행동을 예측하고 분석한 논문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관광산업 공급자 관점이 아닌 소비자인 관광객들의 탄소중립 관광 행동 결정 요인을 제시함으로써 탄소중

립 관련분야 연구의 확장을 도왔다. 

둘째, 환경학 분야에서 사용되는 가치신념규범 (Value-Belief-Norm:VBN)이론의 관광학 분야 적용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관광학과 호스피탈리티(Hospitality) 학문은 다양한 학문 분야(심리학, 마케팅, 환

경학 등)에서 사용하는 새로운 이론들을 접목시켜 관련 현상을 깊이 있게 이해하였다. 하지만, 탄소중립 

관광객의 행동을 이해하기 위해 VBN 이론을 적용한 논문은 소수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관광객들의 

탄소중립 행동에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을, 환경학 분야에서 사용되는 이론을 바탕으로 이해함으로써 관광

객들의 행동을 더욱 깊이 있게 이해하게 되었으며, 또한 일반성을 확보하는 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셋째, 이전의 많은 선행연구에서 VBN 가치변수 중 이타적인 가치와 생태적인 가치만이 신환경 패러다

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기적인 가치는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거나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본 연구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개인의 이기적 가치, 이타적 가치, 

생태주의적 가치 모두 신환경패러다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타적 가치와, 

생태주의적 가치가 신환경 패러다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를 지지하면서(김진옥, 2018; 

김진옥·한승훈, 2019; Chen, 2015; Gadenne, Sharma, Kerr, & Smith, 2011; Lind et al.,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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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타주의 가치가 신환경 패러다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주장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홍정화, 

2020). 이는, VBN 이론이 연구의 대상이나 환경 주제 그리고 시기에 따라 가치가 신환경 패러다임에 

미치는 결론이 다르다는 학문적인 시사점을 제시한다. 

다음으로 실무론적인 시사점을 살펴보면, 첫째, 개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가치관(Value)은 환경과 

관련된 신념(Belief)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개인의 이기적 가치, 이타적 가치, 

생태적 가치관이 신환경관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H1, H2, H3). 특히, 생태적 가치관이 신환경

패러다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H3). 따라서, 환경과 관련된 올바른 가치관이 형성될 

수 있는 사회적인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교육기관은 환경과 관련된 

올바른 가치관이 형성될 수 있도록 관련 캠페인, 공익 광고, 환경 교육 등을 제공해야 한다. 

둘째, 환경과 관련된 신념(Belief)이 개인규범(Norm)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즉, 신환경패러다임이 

결과지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H4), 결과지각은 책임 귀속(H5)에 그리고, 책임 귀속은 개인 규범에 

영향을 미쳤다(H6). 이는 탄소배출이 지구에 미치는 부정적인 결과와 지구온난화에 대한 심각성의 인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관광 활동으로 발생하는 탄소배출에 대해 관광객은 책임감이 

있다는 것을 자각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관광산업 이해관계자집단은 지구온난화의 심각성과 탄소중립

의 중요성뿐만 아니라 관광산업이 지구온난화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고, 또한 관광객이 스스로 인지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마련을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관광산업 중 많은 탄소를 배출하는 교통과 숙박 

분야에서는 관광객 스스로 탄소 배출량을 인지하고 책임감을 느낄 수 있도록 탄소배출 관련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즉, 항공권 구매 시, 관광객이 탄소의 배출량을 인지하고 저탄소 배출 항공권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호텔에서도 투숙 중 배출되는 탄소량을 확인할 수 있게 함으로써, 탄소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셋째, 개인규범(Norm)이 높아지면 탄소중립 관광 행동 의도(Behavior)가 높아진다는 결론이 도출되었

다. 이는 본 연구모델에서 제시한 7개의 가설 중 가장 높은 영향 관계이다(H7, β=.756). 즉, 관광객이 

관광 활동 중 탄소배출에 대한 책임감과 배출량을 최소화 하기 위한 의무감을 많이 느낄수록 탄소중립 

관광을 실천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관광산업 분야에서는 일반적인 친환경 정책 및 캠페인도 중요하

지만, 탄소배출에 대한 개인적인 규범을 강조 함으로써 관광객 스스로, 저탄소 항공권과 친환경 숙박시설을 

이용하고, 무탄소 여행 및 탄소중립 여행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본 연구는 관광객들의 탄소중립관광 행동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수들을 알아보기 위해 VBN 

이론을 적용하였으며, 결과를 바탕으로 다양한 학문적 및 실무론적인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향후 

연구에서는 아래와 같은 연구의 한계점을 보완한 추가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먼저, 설문 수집 

장소에 대한 한계점이다. 본 연구는 부산의 관광지인 해운대, 광안리, 이기대 공원을 방문한 관광객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하였다. 관광지의 특징에 따라서 매력물이 다르고 관광객들의 기대감 및 행동 또한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를 일반화 하는데는 한계점이 있으므로 다른 도시의 관광지를 방문한 

관광객들 대상으로 비교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설문 대상의 한계점이다. 관광객들의 

관광지 방문 목적(동기)에 따라서 탄소중립 관광에 대한 태도 및 행동이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관광객의 방문 목적에 따른 탄소중립 관광 행동 의도의 차이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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